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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대다수의 국민은 부동산정책을 접할 때 정부의 보도자료 보다는 언론기사를 주로 접하며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언론사의 성향과 독자의 계층에 따라 다른 프레임으로 전달 될 수 있다. 언론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기대와 찬성 또는 우려와 비판의 프레임으로 기사를 

보도한다. 따라서 어떤 성향의 언론보도를 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바

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신문보도에 투영되는지 ‘부동산 3법에 대한 여야합의 및 국회통과’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보수성향의 언론사는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에 대하여 긍정적 논조의 보도 및 정책에 대한 호

의적 전망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고, 진보성향의 언론사는 국회통과에 대한 중립적 또는 부정적 논조의 보

도 및 정책에 대한 부정적 전망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

여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언론매체들 사이에 보도프레임에 대하여 차

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중심어 :∣부동산 정책∣언론 보도∣뉴스프레임∣프레이밍 이론∣

Abstract

The public mostly get the information regarding real estate policy not from the press release 

of the government but from news articles. This type of information, though, might be delivered 

in a different frame depending on inclination of media or press. The media runs the articles 

within its own frame, so that it often conveys either expectation or concern depending on its 

inclin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articles regarding ‘Agreement to revise three major real 

estate regulations to perk up property market’ and examined how the real estate policy imprinted 

in them depending on the disposition of the pres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servative 

press ran articles within a positive frame expressing favorable expectation. On the other hand, 

progressive press mostly kept neutral or unfavorable tone on the same regulations within the 

negative frame.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exist different frames within articles 

depending on thei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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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대

책을 포함하여 전. 월세 안정화대책 등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2].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하여 부동산 시

장에 개입하여 형평과 효율을 제고하는데, 특히 우리나

라의 주택은 거주의 목적 외에도 투자재로서 많은 사람

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주택시장은 참여

자의 관점 즉, 소유자와 임차인 그리고 실소유자와 투

자자 각각의 관점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 또는 대책은 정부의 

성향 (보수 또는 진보)에 따라 정책의 방향에 차이를 보

여 왔으며[11], 언론 또한 언론사의 성향과 구독계층에 

따라 상반된 보도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았다. 우리나라

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

하여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경험하였고[9],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저성장 기

조에 따라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시행하였다[3]. 이러한 정책 시행 시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및 대책에 대하여 언론 보도

를 통하여 정보를 얻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언

론사의 성향에 따라 성격이 다른 내용으로 전달될 가능

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보도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보도의 양상을 보이며[3] 언론사는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 기대와 찬성 또는 우려와 비판적 태도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는 해당 언론

사가 강조하는 프레임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국민

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뉴스’는 사

건 또는 현실에 대한 해석의 프레임(frame)을 제공하

며,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독자들은 프레임을 

통하여 인식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성

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대책 발표 이후에는 수많은 

언론의 평가와 전망이 나오며, 보도를 접한 국민은 언

론의 평가 및 전망을 근간으로 하여 침체된 부동산 시

장이 활황으로 돌아설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성향을 가진 언론사의 보도를 접하느냐에 따

라 기대와 우려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전세

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집을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전세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할 경우, 부

동산 시장의 활황 또는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

망하는 보도를 접하게 된다면 주택 매입을 고려할 확률

이 높다. 이와 같이 주택점유형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대책에 대한 언론의 평가와 전망

에 따른 보도에 상당부분 의지하여 시장분위기를 판단

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뉴스프레임 분석을 통하여 성향이 다른 언론사를 

진보와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하고 이들 두 집단이 어떤 

형태의 보도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에 프레임이 존재하

고 있다고 가정하고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발의하고 2014년 12월 29일 여

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개정 

법안에 관한 언론보도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도

내용에 따라 정보원, 형식적 프레임, 내용적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프레이밍 이론(Framing Theory)
언론학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뉴스 분석에 관한 

연구에 프레이밍(Framing) 이론을 도입해오고 있다[6]. 

같은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가 

다르면 이야기의 전개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전혀 다른 스토리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동

일한 사건에 대하여 언론의 성향에 따라 다른 스토리의 

보도를 만들어내는 언론 보도의 줄거리 구성을 ‘뉴스의 

프레임(frame)’이라 한다[1][10][16]. 기틀린(Gitlin)[19]

은 뉴스 프레임이란 언론사가 사실 또는 사건에 대해 

특정 관점 또는 견해를 주입하여 의도한 대로 선택하고 

축소 또는 과장하여 표현하는 지속적인 패턴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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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베르거와 루크만(Berger and Luchmann)[12]은 언론

의 뉴스 보도 시 주관적 견해 또는 가치를 개입함으로 

인하여 뉴스는 왜곡된 상태로 변화하여 수용자에게 전

달된다고 하였고, 터크만(Tuchman)[14]은 뉴스가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것으로 수용자들은 인식하지만 실제

로 보도되는 뉴스는 객관성을 표방한 재구성된 사건이

라고 주장하였다.

임미영 외[8]의 연구에서는 프레임에 대하여 현실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하여 특정한 면을 부각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수용자의 인지 및 해석에 영향을 미치

는 틀로 정의하였으며, 어느 보도나 일정한 스토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평이나 분석 기사는 물

론 사실보도에 대한 기사에도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설

명하였다. 엔트만(Entman)[17]은 프레임이 사건에 대

한 정의는 물론 원인까지 해석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가

치판단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프레임에 관한 연구

는 특정사건에 대하여 프레임을 설정하고 의도대로 작

성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한 뒤 어떻게 다른 반응이 나타

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프레임의 개

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의식 및 접근방식도 다양하다[1].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프레임 분석 연구는 언론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해당 이슈에 담겨있는 이데올로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며, 하나의 이슈에 대하여 단순히 긍정, 부

정의 표면적인 평가가 아닌 본질적인 평가를 하는데 도

움을 주고 있다[1]. 뿐만 아니라 뉴스프레임 분석은 언

론보도의 내용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수용자들이 사건에 대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석 

및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1][5].

2. 부동산 3법 개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는 주택시장과 서민생

활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와 여야는 부동산법 개정을 통

하여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규제했었던 법안 중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분

양가능 주택 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

에서 통과시켰다. 

‘분양가상한제’는 민간업체가 조성하는 택지에 공급

되는 공동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는 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제도를 탄력적

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

지’는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재건축을 통한 일정 

기준(3,000만원)의 초과 이익금에 대한 환수를 3년간 

유예한 후 법안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 수 완화’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을 소유한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동일한 재건축 단지에서 소유한 

주택에 관계없이 법안 통과 이전에는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1주택으로 제한하고 남은 소유주택은 현금으로 

청산을 하였던 규제를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통과된 법안의 도입배경을 살펴보

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

던 시기에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

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대해 공급하는 업체의 

적정 이윤을 책정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

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이며 기본적 성격은 신규주

택의 가격을 하향조정하는 최고가격제(price ceiling)이

며 공급측면의 규제를 통하여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1

차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재

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

승하자 재건축시장을 안정시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매

매거래량이 감소하자 주택시장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하였다. 또한 과도한 투기방

지 등의 차원에서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 제한으로 과

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한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하는 

규제이며 이를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3. 부동산 정책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부동산 정책관련 뉴스가 보도되는 경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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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장전문가 등이 취재원으로 자주 등장하며 보도를 

접한 수용자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

책을 이해하게 된다. 이 경우 보도의 톤앤매너(tone & 

manner)가 부정적이라면 수용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해스터와 깁슨(Haster and Gibson)[13]은 언론이 경

제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자 경제를 바라보

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

가 떨어졌다는 것을 밝혔으며, 경기가 침체 되고 있는 

상황에서위기를 조장하는 보도는 국민의 불안한 심리

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완수[7]의 연구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논

조의 언론보도가 국민의 경제인식은 물론 실질적 경제

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위기설’과 같은 가정을 내포하고 있는 보도만으로

도 주가가 하락하는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설명하였다.

최영재[11]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관행

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언론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하여 선정성을 만들고 부풀리는 등의 과장 관행 보

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언론사가 뉴스

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강남과 같은 특정 지역의 부

동산에 대한 기사를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

격이 하락한 지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지

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처럼 시장분위기를 조장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 및 정부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프레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진

보와 보수 성향의 언론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살펴

보고자 부동산 3법의 여야합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신문보도를 표본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III. 실증분석

2014년 12월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및 서

민주거안정 합의문의 주요사항에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정하여 탄력적으

로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3년간 유예

하며’,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뉴스프레임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

로 언론사는 정부의 부동산 3법 개정에 대한 국회통과

를 어떠한 시각에서 평가하고 전달하였는가를 뉴스 프

레임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는 텍스트의 형식과 보도내

용을 구성하는 내용 및 정보원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다

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 ‘부동산 3법 개정 국회통과’에 대한 언

론보도의 정보원

연구문제 1-1: ‘부동산 3법 개정 국회통과’에 대한 보

도에서 언론은 어떤 정보원을 사용했

는가?

연구문제 1-2: ‘부동산 3법 개정 국회통과’에 대한 보

도에서 정보원의 사용빈도에 대한 언

론사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동산 3법 개정 국회통과’에 대한 언

론의 형식적 및 내용적 프레임

연구문제 2-1: ‘부동산 3법 개정 국회통과’에 대한 언

론사 별 보도의 형식적 및 내용적 측

면에서의 프레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부동산 3법 개정 국회통과’에 대한 보

도 형식 및 내용에서 언론사 별 차이

가 존재하는가?  

본 연구는 부동산 3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4주 

전과 후인 2014년 11월 29일부터 2015년 1월 27일 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보수적 성향의 대표적 언론사인 ‘조선

일보’ 및 ‘동아일보’ 와 진보적 성향의 대표적 언론사인 

‘경향신문’ 및 ‘한겨레신문’ 등 4개의 신문에 보도된 ‘부

동산 3법 개정’과 관련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무작위 표집방식을 통해 두 그룹

으로 구분하였고 자료 수집을 위해 ‘부동산 3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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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키워드로 하여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및 한국 언

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Big Kinds)을 

활용하였다[20-24]. 수집 결과 조선일보  29건, 동아일

보 26건, 경향신문 34건, 한겨레신문 11건 등 총 100건

의 기사를 최종적으로 확보하였다.

이는 김은희와 반현[4]의 연구와 같이 언론의 유형이

나 정치적 성향이 뉴스프레임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와, 서로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는 같은 이슈 및 사건이라도 다르게 보도될 수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신문의 형식적 보도방식은 일화적, 주제적 프레임 구

분을 활용하여 분류하였다[18]. 즉 단순히 사건에 대한 

사실적 정보전달 위주이면 일화적 프레임, 사건에 대한 

분석과 해석 위주의 경우 주제적 프레임으로 분류하였

다.

내용적 프레임의 경우 세멧코와 벨켄버그(Semetko 

and Valkenburg)[15]의 연구와 같이 귀납적 방법 및 연

역적 방법을 통한 뉴스 프레임 분석 방법 중에서 갈등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책임 귀인 프레임, 경제적 

결과프레임의 네 가지 프레임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연

구주제와 부합하는 기대 프레임, 우려 프레임, 전망 프

레임 등으로 분류하였다.

기사의 내용 중 다행, 활기, 시장안정, 도움, 기대감 

등과 같은 긍정적(positive)인 단어 및 내용이 포함된 

기사는 '긍정적 보도태도'로 분류하여 코딩하였으며, 

우려, 외면, 미흡, 뒷전, 고통, 야합, 의문 등과 같은 부정

적(negative)인 단어 및 내용이 포함된 기사는 '부정적 

보도태도'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코딩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TATA 14를 통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는 카이제곱분석을 통해 검증하였

다. 

 

2. 분석결과
2.1 형식적 측면에서의 프레임 분석
부동산 3법 개정의 국회통과에 대하여 언론에 어떠한 

형식으로 보도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정보원 유형

은 ‘부동산업계’가 35%, ‘정치집단’이 33%로 나타나 전

체 정보원 중 ‘부동산업계와 정치집단’이 68%로 대부분

을 차지하며 신뢰수준 범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

지만 기사의 초점과 보도의 유형은 신뢰구간에서 유의

하지 않았는데 기사의 초점의 경우 ‘정책 전달’이 27%

를 차지하였고, 특히 정책에 대한 ‘예측 및 평가’는 약 

60%의 많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보도 유형’은 사실적 

보도형태는 27%였고, 시장전문가 등을 활용한 인터뷰 

기사가 5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설은 

9%의 비중을 보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2 내용적 측면에서의 프레임 분석
보도의 내용적 프레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사의 내

용에 대한 태도는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상이하였다. 

보도의 태도를 살펴보면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

일보는 기사에 대한 긍정적인 논조 및 정부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의 비율이 각각 62.07%와 46.15%를 차지하

였으나 진보언론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부정적인 

태도의 비율이 각각 63.64%와 44.12%로 나타나 서로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신뢰구간에서 유의하게 나타

났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언론사들의 논조와 관련하여 보

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호의적인 프레임의 

비율이 각각 62.07%와 42.31%로 나타났으나, 한겨레신

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54.55%와 44.12%로 나타나 비호

의적인 프레임의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라고 가정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전반적인 보도의 태도를 긍정적 프레임으

로 유지하고 있으며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로 가정한 한

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3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의 언론사별 프레임 분석
가. 쟁점제시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에 대한 쟁점에 대한 제시는 

‘균형적’ 또는 ‘중립적’ 보도보다 ‘편향적’인 보도가 전체

의 56%로 다소 우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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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

정보원
유형

국토교통부 7 24.14 1 3.85 1 9.09 9 26.47 18
정치집단 10 34.48 8 30.77 5 45.45 10 29.41 33
부동산업계 12 41.38 14 53.85 3 27.27 6 17.65 35

기타 0 0.00 3 11.54 2 18.18 9 26.47 14
전체 29 100 26 100 11 100 34 100 100

주 :  , df = 3, p < 0.05

기사
초점

정책전달 9 31.03 4 15.38 2 18.18 12 35.29 27
예측 및 평가 18 62.07 19 73.08 7 63.64 15 44.12 59

기타 2 6.90 3 11.54 2 18.18 7 20.59 14
전체 29 100 26 100 11 100 34 100 100

주 :  , df = 3, p = 0.299

보도
유형

사실보도 11 37.93 8 30.77 2 18.18 6 17.65 27
인터뷰 13 44.83 13 50.00 8 72.73 25 73.53 59
사설 3 10.34 2 7.69 1 9.09 3 8.82 9

기획테마 2 6.90 3 11.54 0 0.00 0 0.00 5
전체 29 100 26 100 11 100 34 100 100

주 :  , df = 3, p = 0.308

표 1. 형식적 프레임 유형                                                                             (N=100)

구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

쟁점
제시

편향적 13 44.83 12 46.15 9 81.82 22 64.71 56
균형적 10 34.48 10 38.46 2 18.18 9 26.47 31
중립적 6 20.69 4 15.38 0 0.00 3 8.82 13

전체 29 100 26 100 11 100 34 100 100
   주 :  , df = 3, p = 0.271

보도
태도

긍정적 18 62.07 12 46.15 1 9.09 10  29.41 41
부정적 2 6.90 7 26.92 7 63.64 15  44.12 31
중립적 9 31.03 7 26.92 2 18.18 9  26.47 27
기타 0 0.00 0 0.00 1 9.09 0  0.00 1

전체 29 100 26 100 11 100 34  100 100
  주 :  , df = 3, p < 0.01

국회
통과

긍정적 18 62.07 12 46.15 1 9.09 8  23.53 39
부정적 0 0.00 2 7.69 3 27.27 14  41.18 19

중립적 및 기타 11 37.93 12 46.15 7 63.64 12  35.29 42
전체 29 100 26 100 11 100 34 100 100

  주 :  , df = 3, p < 0.01

정책
호의적 18 62.07 11 42.31 1 9.09 10  29.41 40
비호의적 0 0.00 2 7.69 6 54.55 15  44.12 23

중립적 및 기타 11 37.93 13 50.00 4 36.36 9  26.47 37
전체 29 100 26 100 11 100 34 100 100

  주 :  , df = 3, p < 0.01

표 2. 내용적 프레임 유형                                                                             (N=100)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 분석 227

성향의 언론사는 정책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프레임으

로, 진보성향의 언론사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편향된 

보도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쟁점제시

전체
편향적 균형적 중립적

보수 빈도 25 20 10 55
비율% 45.4 36.3 18.2 100

진보 빈도 31 11 3 45
비율% 68.9 24.4 6.7 100

전체 빈도 56 31 13 100
비율% 56.0 31.0 13.0 100

주 :  , df = 2, p < 0.05

표 3. 쟁점 제시

 

나. 긍정적 vs 부정적 보도여부

‘부동산 3법’ 통과에 대하여 언론은 ‘긍정적’ ‘부정적’ 

또는 ‘중립적’ 보도를 하였는데 보수성향 언론사의 경우 

전체 보도의 54.5%가 ‘긍정적’ 형태이며, 어느 한쪽에 

방향성을 두지 않은 ‘중립적’ 보도형태를 제외하면 ‘부

정적’ 형태의 보도는 약 16.3%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진보성향 언론사는 전체 보도의 24.4%만이 ‘긍정적’형

태를 보여주고 약 73.3%가 긍정적이지 않는 보도 형태

를 보여준다.

이것은 언론사 중 보수성향의 언론사는 ‘부동산 3법’

에 대하여 국회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보여주고 

진보성향 언론사는 부정적인 보도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는 보도의 형태를 통하여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접적

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구분
보도긍정여부

전체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기타

보수 빈도 30 9 16 0 55
비율% 54.5 16.4 29.1 0 100

진보 빈도 11 22 11 1 45
비율% 24.4 48.9 24.4 2.2 100

전체 빈도 41 31 27 1 100
비율% 41.0 31.0 27.0 1.0 100

주 :  , df = 3, p < 0.05

표 4. 긍정적·부정적 보도여부

다. 기사의 내용

부동산 3법에 대한 기사내용은 단순사실, 구체적 사

실, 사실배경, 사실전망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크게 

‘사실적 보도’와 ‘배경’ 및 ‘전망적’ 보도로 분류할 수 있

다. 보수성향의 언론사와 진보성향의 언론사는 기사내

용의 구성에도 차이를 보였다. 보수성향 언론은 ‘사실

적’ 및 ‘전망’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전달하였지만, 진보

성향 언론은 ‘배경’, 즉 과거 유사정책의 정책 배경에 대

하여 초점을 맞춰 보도하였다.

구분

기사내용

전체단순
사실

구체적
사실

사실
배경

사실
전망

보수 빈도 12 16 8 19 55
비율% 21.8 229.1 14.5 34.5 100

진보 빈도 13 7 22 3 45
비율% 28.9 15.6 48.9 6.7 100

전체 빈도 25 23 30 22 100
비율% 25.0 23.0 30.0 22.0 100

주 :  , df = 3, p < 0.05

표 5. 기사의 내용

이는 앞서 살펴본 언론사의 ‘진보성향’ 또는 ‘보수성

향’ 여부에 따라 보도의 방향성이 ‘긍정’ 또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연계하여 언론사의 보도방향을 

보면, 보수성향 언론사는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에 대

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현실적 사

실과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전망’ 에 대해서도 ‘긍정적’으

로 기사 내용이 구성되었고 진보성향 언론사는 현실적 

사실과 전망에 대하여 과거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사례를 통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도 내용을 구성하였

다.

보수언론의 보도내용 중, 통과 이후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은 35%를 차지하였으나, 진보언론의 경우  

7% 정도만을 차지하였고, 통과된 ‘부동산 3법’ 즉, ‘분양

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그리고 ‘재건축 조합

원들에 대한 분양 주택 수’ 규제를 할 당시 규제의 배경

에 대한 보도 비율은 진보언론이 49%로 보수언론의 

15%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수언론은 국회  

통과 후 전망에 대하여, 진보언론은 법 제정 당시의 배

경에 대하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보도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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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호의여부

정부가 입안하는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보수성향의 

언론사는 호의적 또는 중립적인 보도의 형태로 다루었

다. 이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보수언론은 ‘호의적’ 

53%, ‘비호의적’ 4%, ‘중립적 및 기타’ 43%로 중립성을 

포함한 호의적 보도가 96%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보언

론은 보수언론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호의적 

보도는 24%이고, 76%의 보도가 ‘비호의적’ 또는 ‘중립

적 및 기타’의 비율로 나타났다.

구분

정책호의여부

전체
호의적 비호의적

중립적
및 기타

보수 빈도 29 2 24 55
비율% 52.7 3.6 43.6 100

진보 빈도 11 21 13 45
비율% 24.4 46.7 28.9 100

전체 빈도 40 23 37 100
비율% 40.0 23.0 37.0 100

주 : , df = 2, p < 0.05

표 6. 정책에 대한 호의여부

Ⅴ. 결 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신문보도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부동산 3법에 대한 여야합의 및 국회통과와 관련된 기

사’를 통하여 뉴스프레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언론은 부동

산 3법 개정관련 뉴스보도에서 정보원 유형의 경우 정

치권과 부동산업계의 의견을 인용한 비율이 주를 이루

었다.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정확한 논리와 배경에 대

하여 국민에게 전달하는 보도보다 정치권과 업계에서 

국회의 통과 또는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

과 연관되는 시장전문가 및 정치권을 통하여 언론사의 

성향과 일치하도록 프레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식적 측면의 프레임의 경우, 기사의 초점을 보면 

정책에 대한 예측 및 평가의 형식이 가장 높은 비율로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에 대한 단순한 

전달자 역할보다는 국회통과에 따른 향후 예측과, 예측

에 따른 평가 보도의 비중을 높게 함으로써 각 성향별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수요층을 겨냥한 프레임을 형성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요층에 맞는 프레임 형

성은 다른 분석 항목에서도 나타나는데, 내용적 측면의 

분석결과 보수성향의 언론사는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

에 대하여 긍정적 논조의 보도 및 호의적 전망 프레임

의 비율이 높았고 진보성향의 언론사는 국회통과에 대

한 중립적 또는 부정적 논조의 보도 및 부정적 전망 프

레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수성향의 

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 

기사에 대한 긍정적인 논조 및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진보성향의 

언론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부정적인 논조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성향

이 다른 두 부류의 언론사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그 사

건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가 다르면 이야기의 전개방식

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전혀 다른 스토리로 전달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론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여

야가 합의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보수언론사와 진보언

로사로 구분되는 매체 사이에서 보도프레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보수언론사로 분류한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침체된 부

동산 시장의 회복과 안정화를 위하여 목표 독자층의 기

대심리 강화를 나타낸 반면, 진보언론사로 분류한 경향

신문, 한겨레신문은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냄으로써 정

부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보

도를 접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 현상’이라 말하고 수요자

들의 심리적인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효과를 ‘심

리적 시장’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심리적 시장이 안정화

되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될 때 거래가 활성화

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부

동산 정책은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지향

하는 목표 및 시장상황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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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분배 및 안정화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

로 일관되게 추진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언론

의 보도태도 또한 진보, 보수와 같은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맹목적으로 비판 또는 찬성만 할 것이 아니라 시

장의 안정과 활성화 및 국민의 주거행복을 우선순위에 

놓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정되

었던 법안의 국회 통과라는 사건을 통해 수요자의 투자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동산 정책에도 언론 보

도의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 본 연

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을 보수와 진보성

향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언론

사를 표본에 반영할 수 없었다. 또한 부동산 경기의 사

이클의 변화는 부동산 가격의 변화와 매매거래량의 변

화로 나타나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에 영

향을 주는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대한 언론사

의 성향을 추가 조사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조사된 자

료를 구축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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